
박건망씨의 반려묘 순둥이는 김명의 수의사의 명의동물

병원에서 수술비 200만원의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박건망

씨는 치료비를 잊어버리고는 치료비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

다. 김명의 수의사는 단골 손님인 박건망씨에게 가끔씩 치

료비를 지급해 줄 것을 이야기했지만 박건망씨는 지급해주

겠다고 하고는 역시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김명의 

수의사도 박건망씨가 명의동물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이를 

상기시켜 주었다.

한편 나주인씨의 반려견 밍밍이도 김명의 수의사의 명의동

물병원에서 수술비 300만원의 수술을 받았다. 나주인씨는 

같이 내원한 이채무씨가 자신에게 300만원을 줘야 하는데, 

이채무씨가 자기 대신 수술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

명의 수의사는 이를 승낙하고 이채무씨가 치료비를 지급해주

기를 기다렸지만 이채무씨는 지급을 미루기만 할뿐이었다.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의 신변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내심 수술비를 포기하게 되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 나주인씨가 다시 명의

동물병원에 내원하자 김명의 수의사는 3년전에 못 받은 수술

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나주인씨는 당시에 이미 이채

무씨에게 받기로 한 것이니 자신은 수술비를 줄 수 없다고 하

고 있다. 

김명의 수의사는 박건망씨와 나주인씨 또는 이채무씨에게 

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까?

수의사가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치료비를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에는 시간적인 한계인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멸시효란 채권의 수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소

멸시효의 기간이 완성되면 기존의 채권은 소멸해 버리는 것

이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0년이 지나면 받을 돈도 달라고 요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의사가 치료를 해주고 받을 

수 있는 치료비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적인 경우보

다 더 짧다. [민법] 제16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중략)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

한 채권 (하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에는 한의사,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수의사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수의사의 치료비는 적어도 3년내에는 청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3년이 지난 지금, 김명의 수의사의 각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 채권은 어떻게 될까?

1. 김명의 수의사는 박건망씨에게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3년이 지나긴 했지만 김명의 수의사는 박건망씨에게 지속

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즉,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달라고 청구해온 것이다. [민법] 제168조에서도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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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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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여 채권을 청구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그 중단된 시

점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김

명의 수의사의 박건망씨에 대한 치료비 채권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민법] 제168조가 규정하는 ‘청

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구서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치료

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청구하는 경우

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즉,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명의 수의사의 박건망씨에 대한 치료비 채권은 3년

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며, 김명의 수의사는 박건망씨에

게는 더 이상 치료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김명의 수의사의 나주인씨에 대한 채권도 박건망씨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나주인씨에게는 더 이상 

치료비를 요구할 수 없다.

3. 김명의 수의사는 이채무씨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김명의 수의사의 치료비는 원래 나주인씨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채무씨에게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김명의 수의사는 이채

무씨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채무씨에게는 치

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가. 이채무씨가 나주인씨 대신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것의 

의미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 대신 이채무씨에게 치료비를 받

기로 하였다. 이런 경우를 ‘채무인수’라고 한다. 채무인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원래 치료비를 부담하

는 나주인씨의 부담이 완전히 이채무씨에게 넘어가는 ‘면책

적 채무인수’와 다른 하나는 나주인씨뿐만 아니라 이채무씨

도 같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이다. 그렇다면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둘의 구별은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 결정할 것이

나,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

해 병존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면책적 채

무인수’임을 확실히 표시한 경우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

로 본다는 것이다. 나주인씨는 자기 대신 이채무씨가 치료비

를 낼 것이라고만 했을 뿐 이로 인해 자신은 치료비 책임이 

없다는 것까지 표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

는 나주인씨에게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를 대신해서 이채무씨에게 청

구할 수 있다.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나주인씨는 이채무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 이런 경우 김

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를 대신해서 이채무씨가 나주인씨에

게 지급해야 할 돈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김명의 수의사가 

이채무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채무씨가 나주인씨에게 지급

해야 할 돈을 속히 지급하라는 것인데, 이 때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지급할 상대로 나주인씨가 아니라 김명의 수의사 자신

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을 지급할 상대

가 다소 엉뚱해 보이지만 우리 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채권자대위’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다.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

인씨를 대신해서 이채무씨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김명의 수

의사가 나주인씨에게 요구할 수 있는 치료비는 이미 소멸시

효가 완성되어서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채무자(나주인씨)만 이익을 얻는 

것이라 하여, 제3채무자(이채무씨)는 채무자(나주인씨)의 소

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김명의 수의사의 나

주인씨에 대한 치료비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는 이채

무씨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

사는 이채무씨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4. 거래관계는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수의사의 일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비는 3

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두로 청구하거

나 청구서를 보내는 일반적인 방식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중지시키지 못한다. 김명의 수의사는 이채무씨와의 복잡한 

거래관계 덕분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거래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칼럼에 실을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를 겪으셨거나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자의 이메일로 상담글을 보내주십시오. 상담글에 답변도 드리고, 익

명의 칼럼 사례로서 싣고자 합니다. 어떠한 주제라도 괜찮으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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